
언론노조는 진정 노동조합 맞나

축하한다. MBC본부노조 위원장을 거쳐 언론노조 위원장에 나서며, 또 언론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뒤 방송 
중심의, MBC 출신의 위원장이란 일각의 우려 속에서도 그토록 부르짖었던 ‘방송 3법’ 개정의 첫 단추가 
꿰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. 

그런데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닌가. 그래서 언제나 투쟁 전선에서 연대를 입에 올리지 않았
던가. 더운 날 아스팔트 위에서 피땀은 함께 흘리자면서 과실을 그네들만 취한다면, 다음 투쟁은 누가 그
대 옆에 서 있을지 상상해 보았는가. 진정 다시 연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. 

몰랐다. 그토록 바꾸자고 함께 외쳐왔던 방송법에서 보도의 공영성을 지켜내야 하는 곳이 서울 사대문 안
에 있는 방송사만의 문제였다는 것을 몰랐다. MBC가 다 같은 MBC가 아니란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. 정치
적 독립을 해야 하는 곳은 오로지 서울 사대문 안에만 존재하고,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방송사 역시 사
대문 안에만 있는 것이었다. 우리가 착각했던 것이었다. 정치권의 지역언론 몰이해야 하루이틀 일이 아니
니, 법률 입안자들은 차라리 원망스럽지도 않다. 

방송법 개정을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 규정을 법률에 담고자 한 취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
하기 위함이다. 지역방송은 자유도, 독립도 필요없다는 것인가. 우선 서울 소재 방송사의 근거를 만들고, 
지역방송도 챙기겠다고 말할 텐가. 언제,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낼 것인가. 언론노조에 방송사
만 있는 게 아닌데, 언제까지 방송 이슈에만 집중하는 위원장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. 

지역MBC가 서울MBC와 함께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 법률 조항보다 강력하고, 추후 편성규약에 제도를 
추가하겠다는 언론노조의 답변은 궁색하다. 그게 사실이라면 서울MBC는 그토록 강한 단체협약을 품고 있
는데도 어째서 법률에 넣으려 안간힘을 썼다는 이야기인가.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. 언론이라고 다 
같은 언론이 아니고, 방송도 다 같은 방송이 아니며, 그 사이는 서울 사대문이 분리한다는 불편한 명제가 
아니라면 이해가 불가하다. 

지역방송 공영성 확보에 의지도, 관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언론노조는 더 이상 지역언론을 입에 올리지 
말라. 성과에 목마른 이호찬의 언론노조, 그리고 속도에 매몰된 정치권이 야합해 헌신짝처럼 버린 지역 공
영방송 ‘지역MBC’는 우리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해나가겠다. 이 어색한 상황은 이호찬의 언론노조가 자초
한 일임을 분명히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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